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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순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만성질환이며 우리나라 소화기계 암의 발병률은 미국과 

유럽의 3배에 달한다. 특히 간암은 위암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이 발생하는 암 질환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국립보건원, 2000). 그러나 암의 

예방과 치료방법이 분명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의 과학철

학에 근거한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학

에서의 암 치료는 대부분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

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행위는 부작용이 대단히 커 환자들

의 회의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Cassileth & 

Chapman, 1996), 매년 늘어나는 암 환자 중 절반 정

도의 환자만이 다소간의 생명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Ernest & Cassileth, 1998).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의학의 치료 방법에서 벗어난 대체요법에 의존하려는 경

향이 점차 늘고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조사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의학과 대체요법을 병행하는 환자가 

96%에 달하였으며 이 보완ㆍ대체요법의 사용은 기존의 

병원 치료법을 완전히 대신하기보다는 병원 치료에 대한 

부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Eisenberg 등, 

1993). 1993년 미국에서는 대체요법을 ‘의과대학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나 현재에는 30

곳 이상의 미국 의과대학에서 1개 이상의 보완․대체요

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Seskevich, 2000).

우리나라는 식의동원(食醫同源)의 한의학적 섭생 전통

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완․대체요법은 환자와 그 가족에

게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연구된 중년여성 암 환자의 대체요법 경험에 대한 연구

에서 암을 극복하고 살 수 있었던 구심점이 보완․대체

요법이었음을 밝히면서 간호사는 보완ㆍ대체요법의 확실

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간호중재에 활용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김진경, 2000). 또한 만성 간 질환 환자에 대

한 보완․대체요법은 그 의미가 현대의학의 치료를 보완

하고 대치하는 것으로 수용되었고, 담당의사와 상의 없

이 환자, 가족 및 친지의 권유만으로 시행하여 부작용과 

위해성의 문제가 상존 함을 지적한 바 있다(손행미, 

1999).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적 평가가 이분된 현실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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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간 질환, 간암 등 만성질환 환자

에게 보완․대체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

식품, 건강보조식품, 식이 보충제 등에 의존하는 대체 식

이요법이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박진미와 정복례, 

1995; 손행미와 서문자, 1998; 천희숙, 1998; 손행미, 

1999; 김진경, 2000).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에게 많이 발병하는 간

암환자 중 간암을 극복하면서 보완․대체 식이요법을 시

행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 체험을 분석하여 간암

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고 신속히 죽

음으로 진행하는 질병이라는 종래의 절망적 견해를 불식

시키고 적절한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암 환자들의 식이 체험(食餌體驗)

을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심층분석하고, 식이 체험

의 의미와 본질을 통하여, 간암 환자식이의 인식과 중요

성을 파악하며, 이를 통하여 간암환자의 치료적 접근과 

간호중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간암 치유를 위한 식이 체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Ⅱ. 연구 방법

식이 체험은 체험 당사자의 개인적인 체질, 기호, 습

관, 환경, 교육수준 및 병력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사회의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및 역사적 

전통과 관습에 깊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 연구

방법 중, 해석학적 현상학을 도입한 Max van Manen

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신경림 역, 2000).

1. 실존적 탐구

1) 연구자의 경험

암 환자들의 경우에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

은 치료의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

인 메시꺼움, 구토, 탈모, 허약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

로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되고 식욕을 잃게되며 결국 

육체적으로는 영양결핍으로 극심한 체중감소를 가져오면

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임상에서, 또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식이요법으로 상태가 호전됨을 보고 암 환자

를 위한 대체식이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책을 통해서 많

은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먹는

다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간암

을 이겨낸 환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간암 환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간암 치유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식이

요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간암 환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식이요

법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간호사로서 그들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에 관심을 두고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관용어구의 추적

인간의 언어가 하나의 생활수단이라면 군중의 경험이 

응결되어 이루어진 속담은 하나의 생활철학이라고 하겠

다. 간, 식이, 치유와 관련된 관용어구는 사전을 참고하

였다(국어사전,2001; 리원길,1994; 송재선,1993).

‧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떨어지다. 간에 불붙다. 간이 

콩알만하다. 간ㆍ장(肝ㆍ腸)을 태우다. 

‧ 식보(食補)가 약보(藥補) 보다 낫다.

‧ 병은 무서워하면 못 고친다. 병은 자랑을 해야 고친다.

 

3)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단군신화 : 단군의 사적을 기록한 最古의 문헌인 단군

고기(檀君古記)에는 곰이 사람이 된 내용이 있다. 즉, 환

웅이 곰과 범에게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하였다. 범은 곰과 똑같이 쑥과 마늘을 먹

었지만 불같은 성질로 참지 못하고 동굴 밖으로 나와  

사람으로 변하지 못 하였고, 곰은 쑥과 마늘을 먹고 환

웅의 말을 믿고 꾸준히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사람으로 변하게되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신화를 

통하여 식이의 재료보다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행해야만 효험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유물론적 사

상을 지닌 조급한 현대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산삼민화 : 고칠 수 없는 어머니의 병을 위하여 정성

을 다하는 아들에게 산신령이 나타나 모든 만성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산삼을 전해 주는 민화에서 

정성이 지극하면 불치의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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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 수집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5-15년 전에 간암선고를 받

은 후 수술이나 다른 항암요법은 받지 않고 간동맥 색전

술(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 TAE)을 

1-3회 받은 후, 식이 조절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

는 44세-64세의 남성 간암환자로, 식이로 간암이 치유

되었다고 믿는 4명과,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1

명으로 모두 5명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과 관찰법을 이용

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2회에서 3회에 걸

쳐 면대면(face to face)과 전화면담을 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

과 함께 현장기록 노트에 옮겨 쓴 뒤, 컴퓨터에 저장한 

후 복사하여 면밀히 여러 차례 읽으면서 분석하여 참여

자의 다음 면담계획에 반영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면담시의 녹음 등에 대

한 동의를 얻고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

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한 선행 학위논문집을 제시하였

다.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면담을 마칠 수 있음

을 알려주었고 녹음 필사한 면담내용 중에서도 연구 참

여자가 원치 않는 내용은 삭제하면서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1) 치료과정에서 갈등함

미국 정신과 의사 Holland(1973)는 ‘암’ 이란 말이 인

간에게 주는 두려움을 「5 D's」라 하여 Death(죽음), 

Disfigurement(손상), Disability(불구), Dependence 

(의존), Disruption of relationship(관계붕괴)에의 두

려움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조두영(1982)은 우리나라

의 경우는 여기에 빚(Debt)까지 포함되어「6 D's」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환자가 자기 진단명

을 아는 경우 「암 즉 죽음」 이라는 생각에서 죽는다는 

불안을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이며, 자포자기와 우울증 

때문에 제풀에 자살까지 할 위험성이 있으며, 공연히 의

사들을 전전(docter shopping)하면서 시간, 정력, 돈을 

낭비하며 치료도 받을 필요 없다고 잡아 뗄 공산이 큰 

까닭에 진단명 통보에 반대를 해왔었다. 통고방법을 논

하는데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끝까지 환자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환자에게 암 진단 사실을 알려준다 하더

라도 앞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치유희망이 크

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학계에서는 강조하고 있

다(조두영, 1982).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러한 

배려가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 암 선고로 인한 충격

아휴~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데 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지는 얘기가 실감이 나요. 하늘이 무너

져 내리는 것 같애 그러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찌 

살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숨이 딱 막

히면서 말이 안 나오고.... 이게 암이라 그러니까 저는 

죽음에 팍 직결 시켜버렸어요.

‧ 원인 지각하기

평상시에 제가 먹었던 기억이 다 나잖아요 제가 얼마

나 혼잡스럽게 먹었어요.  뭐 그냥 그 당시에는 술도 먹

고 고기다 뭐다 먹고, 그냥 또 그런 상태로 돈을 많이 

주면 더 좋은 음식을, 그런 식으로 먹었는데 우리 인간

에 몸 안에 음식의 선택이라는 것은 보통 아무거나 잘 

먹으면은 되는 게 실상은 아니 예요. 

참여자는 암의 원인을 주로 자신들의 탓으로 보았는데 

이는 김분한(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원인지각의 유형 

중 자기긍정형과 자기부정형에 일치하며 두 유형 다 암

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극복해야한다

는 강한 의지를 갖고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측면이 참

여자들이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병원 전전하기

근 20년 다니던 병원에 갔어요. 배를 두드려 보더니 

‘간이 좀 부은 것 같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또 

링게르를 놔주는 거야. 약을 며칠치 주고 링게르 맞고, 

약을 먹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콘디션이 안 좋아... 그러

고 나서 십여일이 지나갔어요.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하

고 안 좋아 안 되겠다하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 치료의 한계에 부딪침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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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시기니까..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인제 퇴원을 하

다보니까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낫는 것도 아니고 처음

에는 수술을 하자고 준비해놨다가 이게 너무 크니까 수

술도 못한다. 인제 그렇게 된 상태죠 그러니깐 이제 모

든 것이 포기됐는데... 병원에는 보름마다 오라고 그랬

는데 병원에 아예 이제 안 갔어요. 내가 왜 안 갔냐 면 

한 한달 입원하면서 의사가 그 암에 대해서 확실히 치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하면 된다는 확신할 수 있

는 방법 그게 없어! 확신할 수 없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저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아는 범위 내에

서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본다는 사실이 나는 불쾌한 것

이 도구.. 실험 대상이 되고...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약

을 먹지 말라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약 먹고 낫는 

병이 아니라고... 

현대 의술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의료체계에 대

한 불신과 의료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 이유로 나타난 Cassileth 와 Chapman(1996)의 

연구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김경선(1996)의 연구에

서는 처음 암 선고 시 짧은 충격기를 거쳐 질병을 인정

하며 그 과정 중 의사에 대한 신뢰감, 가족의 지지 및 

삶의 강한 의지가 생겨 치료지시 이행과 자기관리에 적

극적인 행위를 취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통의료체계에 

대한 암 환자의 긍정적인 자세를 보고한 연구 결과로서 

본 연구의 주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2) 가림 없이 매달림 

최윤정(1998)의 암 환자의 대체요법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암 환자들 중 

75%가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없이 식이와 영양요법 등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의 절박함

내 아우한테 얘기를 한거야. 치료하면 1년이나 10개월 

살고 그냥 놔두면 6개월밖에 못산다 이거야. 예약을 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며칠 여유가 있어. 근데 LA로 이민

을 간 잘 사는 조카딸이 있어. 얘가 잘 산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암인데 마지막으로 죽게 됐는데 미국은 암도 

고칠꺼 아니냐, 나 좀 데려다 살려라. 난 인저, 거기가 

밤중인지... 어쩐지 생각 안 하고 전화를 걸었지...

‧ 식이에 희망 걸기

색전을 하고 나오면서 야채 사러온 사람들이 7-8명이 

막 쫙 둘러서서 야채를 사가요.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 

사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전부 간암환자 얘요. 그 

사람들을 통해 여기... 여기... 가라, 그래서 지회를 알

게 되어 강의를 듣게 되었죠. 강의를 들으니까, 병에 대

해서 무지한 내가, 듣고 나니까, 아.. 저러면 낫겠구

나.... 언제부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치료한다는 내용

을, “아... 이 양반하고 상담하고 이러면 꼭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섰어요. 

‧ 좋다는 것 다 먹어봄 

민간요법을 한 것은... 굼벵이, 그것도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뭔가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또 민물고동, 

다슬기 많이 먹고...

평소에 해 온 것은 재첩, 쪼그마한 조개, 그런 재첩을 

사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넣어서 삶으면 하얀 

물이 많이 나오죠 그걸 계속 먹고, 호박물에 미꾸라지 

넣고 중탕해서 짜 먹는 것. 그걸 많이 먹었죠.

3) 무공해 자연식 선호함

‧ 제대로 자란 채식

컴프리도 키워 가지고... 돗나물, 미나리 같은 것은 

봄에 나거든요 자연적으로 미나리도 그것도, 어디 뭐 여

행이나 나가면은 그걸 많이 눈여겨보고 캐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 철저한 자연식

당시에는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 크리틱칼한 상황이

니까...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을 절제하고, 간장 같은 것도 민간인들이 직접 집에서 

담은 것, 양조 간장 말고, 이런 것 사 가지고 먹기도 하

고...지금은 육류는 거의 안 먹는데 손님들이 와서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몇 점 먹고 주로 야채

를 많이 먹죠. 아침에 미숫가루를 32가지인가 해서 먹고 

나와요. 녹즙도 먹고... 

‧ 생수 많이 마시기

좌우간... 병이 들면 몸을 씻어내야 한다... 물을 굉

장히 많이 가방에 가지고 다녔어요. 가방에 물500cc, 한

약재료로 만든 약물... 생식만 먹고 중간에 꼭 생수 마

시고...물이 땡겨서 먹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먹죠. 

보통사람들은 물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차 한잔 먹으

면 끝 아닙니까? 직장 나갈 때 약물 1병, 생수 1병, 들

고 나가죠. 생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들고 다니죠. 물

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니까,

4) 정성 드리며 기다림



- 120 -

‧ 오래 씹기

아침과 저녁으로 밥은 덜 먹고 생식 한 숱가락 먹고, 

씹어서 먹는 게 중요하더라 구요... 밥은 정상적으로 하

되, 200번 씹어서 먹어야 낫는다니까 1시간은 먹지요.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玉泉(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언제나 침을 삼키면 장수하며 얼굴에 광택이 생

긴다(人態常食玉泉 令人長年 面有光色)’ 고 수록되었다

(홍문화, 1999).

‧ 식이 효과 기다리기

꾸준히 7-8개월은 먹어야 돼요. 왜 7-8개월이라 하냐

하면, 환자들이 조급증이 있어서 못 고쳐요. 안된 말로 

죽은 이 집에 가면 집 뒤안에 약이 한 가득 있다는 것입

니다. 2번 먹어보고 조급증 나니까 약을 치워라, 또 지

러가자, 6개월 넘어가야 몸에서 비로써 세포가 바뀌기 

때문에 기다려 야죠.

‧ 가족의 정성과 지지 

열심히 먹게 된 거는 첫째는 집사람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녹즙기도 좋아 가지고 딱 들어가면 깨끗

하게 그 자리에서 쏵 나오고, 그 자리에서 마시면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찧어서 손이 퍼렇게 되도록 짜았어

요. 온 손에 그냥 국물이, 씻어놓으면 그걸 갈아서 짜 

가지고, 먹고, 씻고 조금 있으면 또 점심 꺼 준비해야

지, 그 다음에 저녁 꺼 준비해야지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인제 열심히 집사람이 해 주면 그거

를 생각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먹었죠. 낫는다는 확신보

다도... 

5) 식이 효험을 맛봄

‧ 암 크기 줄어 듦 

한 2달 먹고, 2달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검사는 진단 방사선과 가서 

혈액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죠. 검사하고 4-5개월 지

나니까 5.5 cm에서 4.8cm로 줄더니 2.8까지 줄더라고요. 

‧ 혈색이 좋아짐 

제가 인제 7월 달에 암 첫 진단을 받았는데 그 해 8, 

9, 10, 11, 12월 다섯달 걸렸죠. 두 달 내지 여섯 달밖

에 못 산다는 사람이 자꾸만 통증도 심해지고 자꾸 쇠약

해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니예요? 더 나빠질 때가 되었는

데... 12월 달쯤 됐는데 오히려 이제 나도 그렇고, 혈색

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고....체중도 늘어나고...

‧ 개운하고 가벼워짐

뭔가 나오는 듯한.... 생식하고 그때부터 속도 가벼워

지고... 아랫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니

까... 효과를 알 수 있지요. 서서히 가벼워지니까. 

동의보감 내경편(홍문화, 1999)에도 건강하다는 표현

을 “경신(經身 : 몸이 가볍다)”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

루어 보아 참여자의 건강이 호전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쁜 게 다 빠져나감

밥은 적은 양 먹되 생식 한 스푼 시작했죠...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한 1 주일 먹는데 약간 설사... 하더라 

구요. 명현반응이라고  저가 볼 때는 약 명현반응이 나

타나더라 구요. 대변은 푹우욱 하고 나오더라 구요. 변

이 처음에는 보통이나, 7-8 개월 지나 소변이 힘있게 몸

에서 쏙 빠졌다는 느낌이 들고, 대변을 봐도 아랫배가 

쑥--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6) “나”만의 조절 법을 찾음

D'Adamo(1996)는 렉틴이 혈액형에 따라 다른 응집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혈액형에 따라 다른 식이요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O 형은 육류가 소화가 잘되

고 약간 격렬한 운동이 좋으며, A 형은 신석기 농경문화

에서 발생하였으며 채소를 잘 소화한다. B형은 낙농문화

가 발달하며 생긴 혈액형으로 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소

화가 잘된다. 우종규(2001)는 식이요법이 인체면역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식이요법이란 단순한 먹거리가 아

니라 계산되고 치밀한 항암 물질로 조합된 치료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 자신에게 맞게 먹기

내가 먹어보니까 양 체질은 현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나빠져요. 이가 다 상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넣

었죠. 일년 반 지난 뒤에는, 체질을 알고 부터는 돌미나

리 안 먹고 케일하고 신선초 먹었죠. 케일로 만든 가루

만 별도로 먹고 그 때부터는 컴프리를 많이 먹었죠. 돌

미나리는 일체 안 먹고, 양배추, 오이, 양상추는 식탁 

위에서 별도로 먹습니다. 갈아 안 먹고. 

‧ 열심히 등산하기 

낮은 산이 있는데 한 발짝을 뗄 때마다 아주 그 뭐라 

할까.., 몸 속에 있는 나쁜 균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뱉

고 신선한 걸 들여 마시고 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디

딜 때마다 새로운 생명과의 승부랄까... 그런 생각을 가

졌었죠... 북한산 같은 델 오를 때도 처음엔 오를 때 상

당히 힘들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연습하다보니까 그 다음

부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오르는 거 있죠. 만약 30분에 

올랐다하면 다음에 25분, 그 다음에 20분 이런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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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스트레스 덜 받기

병원에서 나와서 전에 했던 일은 정리를 했어요. 스트

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 혼자 결정할 수 있

는 일을 하겠다 해서 한 게, 99년 3월부터 했죠.

즐겁게 살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일 쪽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보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데 한편으

로는 그래요. 일하던 사람이 일이 없으면 그게 또 스트

레스가 되는 거니까. 

정신신경면역학(psychoneuroimmunology, PNI)의 

주요관점은 인간의 행동, 신경, 내분비와 면역체계는 복

잡한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에 의

하면 심리중재를 포함하는 정신요소들이 암 환자의 생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Lerner, 

1994), 아무리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식이요법을 하였

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종양세포막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으므로 그것

을 깨뜨릴 수가 없다(Spiegel, 1989). 또한 사회적 지

지는 심리적 적응과 수명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Holland & Rowland, 1989; Fawzy et.al, 

1993; Spiegel, 1989), 암 환자들의 외로움과 절망감

을 덜어주는 것도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

고 있다(Greer & Silberfarb, 1982).

‧ 정신력 키우기

대청봉이 1700m 정도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은 상당

히 무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에서 연습을 좀 했었어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한 한 달간. 특별한 연습은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계속 30

분 40분씩 매일 그런 운동을 했었죠. 아마 그런 정신력

이 아픈 병에서도 나을 수 있었지 않았나... 

7) 믿음이 심화됨

조두영(1982)은 ‘암’ 통고를 받는 환자의 반응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종교적ㆍ철학적으로 마음자세가 되는 시

기로서, 지금까지 믿지 않던 사람이라면 성직자를 찾아 

종교에 귀의하는 수가 많으니 가족친지는 이를 무시하거

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

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꿈을 통한 자신만의 확신

꿈을 꾸는데 시골집이라 하면서 쪼그만 집인데 바깥에 

왠 젊은 놈이 부르는 거야, 두놈이. 부르는 거야. 나를. 

어딜 가자고 부르는 거야. 그게 사자란 말야. 마귀가 부

르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임마 너희들을 따라가야 하

냐, 난 안 간다.’ 그러구서 돌멩이, 흙, 이런거 던져서 

쫓아버렸단 말야, 그놈들을. 그러구서는 안나갔어. 거기

를 나가지 않았어. 바깥을. 그러고 나서 꿈을 깬거여. 

먹기 시작하면서 한 십 여일 만에 그런 꿈을 꾼 데다가 

좋아지는 거야, 내 느낌이...

‧ 신앙심의 솟구침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자라는데, 그 옛날에 가

졌던 마음, 정신에 변화를 시키면서, 평화가, 하나님의 

인간이 자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인제 예수 님에 대해

서도 알게되고, 예수 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오셔 가지

고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깨닫게 

됐어요. 영적으로, 아 근데 그게 힘이 갑자기 막 와 가

지고... 

8) 건강한 새 삶을 추구함

‧ 긍정적인 죽음관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 말이야, 이 면역은. 마음

이..., 마음이,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까짓 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간단 한 거여. 죽는다는 두려움

이 별로 없어. ‘넘보다 한 십 년 일찍 죽는 건데, 언제 

죽어도 죽을 꺼,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걱정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여. 

‧ 겸손과 사랑의 실천

아프고 나서 느꼈든 것은 누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

다마는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서 항상 노력하고 허리를 많이 굽히고 살아야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되고...

‧ 다른 환자에게 희망주기

간암 환자라는 것을 보통 감추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용기

를 준다고 하면 그 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나은 후로 대한민국에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그

런 생각이 들고요. 

2.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말기간암 진단을 받은 자들로 치

료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진단으로 심한 절망감과 두려

움과 공포를 가졌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었다. 암이 생기게된 직 간접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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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신의 성격, 체질, 식 습관의 긍정적 원인지각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간암 발병의 직접적 원인을 해

결하고자 참여자 대부분이 음주 습관을 주원인으로 생각

하여 술을 끊고, 성격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면 간(肝)

이 나빠진다는 속설을 믿어 자신의 성격과 체질을 확인

하면서 이제마(李齊馬)의 사상의학 이론(홍순용 과 이을

호 역, 1991)을 접목하여 체질적 성향을 치유에 활용하

고 있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식성에 큰 비중을 두었고 

맵고 짜고 얼큰한 자극적인 음식, 뜨거운 국이나 매운탕

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혼잡스럽게 섞어먹는 한국인 

특유의 식성이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

고 믿고 있어 체질별 식이요법의 구체적 방법을 시도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참여자의 일차적인 조처는 병원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동네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

로, 그 다음에는 소문난 유명한 의사를 찾는 일이었다. 

참여자는 의료인에게 의지하였으며 의사의 지시에 전적

으로 따르면서 더욱 정밀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의사의 처분만 바라는 

상태에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

으나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고통에 비해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이는 치료행위의 반복 등에 참여자는 병원 치료

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다. 병원에서 ‘몇 개월밖에 못산

다’, ‘더 손을 쓸 수가 없다’, ‘시술효과는 5:5 다’ 라는 

식의 불확실한 말을 듣고 참여자는 효과가 없는 약을 형

식적으로 준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의료적 행위가 더 

이상 생명 연장에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완ㆍ대체요법에 눈을 돌리게 되고 책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적극

적이 된다. 간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치료를 위한 정보

수집과 의견교환을 위해 모이는 동호회에서의 설명과 간

증이 믿음이 가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동호회에서 시행

하고 있는 치료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이러한 방법

을 통해 완치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흥분되기도 하여 그 때의 기분

을 ‘날라 갈 것 같다’고 표현을 하였다. 처음에는 모든 방

법을 닥치는 대로 시험하나 점차 경제적이고 효과가 느

껴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참여자들이 주로 선택한 방법은 당근, 신선초, 케일, 

돌미나리, 돌나물, 씀바귀 등을 갈아 녹즙을 만들어 하루

에 3번씩 마시는 녹즙요법이었다. 식사는 여러 가지 곡

식을 섞은 생식, 미숫가루, 잡곡밥을 먹었고 육식을 피하

고 콩 즙을 내어 먹고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등을 주로 

하는 치료 식이를 선택하였으며, 효모, 스쿠알렌, 알로에 

같은 건강보조식품도 곁들여 먹었다. 가장 오래 전에 간

암을 앓았던 참여자의 경우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

보고 특히 간암에 좋다는 민간요법도 시도하여 神藥(김

일훈, 1986)을 읽고 민물고둥과 굼벵이를 먹었다. 참여

자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믿는 재료나 처방이 서로 상이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상당기간 동안 그 방법

에 매달리게 되며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버섯(아가리쿠

스)이 인연이 되어 계속 먹으면서 치유와 관련된 필연으

로 받아들인다.

참여자는 먹는 행위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잡곡밥을 백

여 번 씹어 먹고,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하여 직접 재배하

고, 산과 들에서 자연산을 직접 캐기도 하고, 특정 장소

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고, 본인이 시장에서 직접 재료

를 고르기도 한다. 즉 자연산 채소를 선택하고 직접 만든 

녹즙을 먹으며 선택한 식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서 정

성을 다하여 간암이 치유되기를 기다린다. 나름대로의 식

이요법을 개발하고 생활화하는 데에는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어머니와 아내의 

지극 정성이 치료의 요체였다. 부모의 끊임없는 정성과 

사랑, 치료행위를 통한 부부간 사랑의 확인과 신뢰, 그리

고 헌신에 대한 감사함 등이 환자의 회복을 가속화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자녀들과도 지지와 협력이 생

기며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병원 방문 시 식이요법 수행을 숨

기면서 간암의 크기를 검진 받았다. 그들은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사도 놀라는 경이적인 치유

효과를 경험한다. 더욱이 얼마간 식이요법을 시도해본 

결과, 자신들의 기분 뿐 아니라 바깥에 비춰지는 혈색도 

좋아지고 체중도 느는 등, 의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몸이 

오히려 좋아짐을 알게되어 식이로 고칠 수 있다는 확신

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식이요법이 정착되면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지고 체내에 고인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한 참여자는 ‘암이 빠져나가는 것

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는 식이 효

과에 대해 확신을 갖게된다. 식이요법에 의하여 치료 효

과를 경험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개발하

기도 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한다. 

식이요법과 병행하여 걷기나 등산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

로 하였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하여 식이요법을 생활화

하였다. 재발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술이나 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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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음식은 철저히 피하였고 매일의 생활에서 지나친 욕

심이나 업무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자신

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일을 계획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참여자는 식이요법과 신앙을 결합시키면서 치료 식이

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

신 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된다.

새로운 식사법과 자기 수양을 통한 간암의 극복은 참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적합

한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건전하고 즐거운 삶

을 살고 있었다. 또한 죽음을 초월한 사람답게 긍정적인 

죽음 관을 가지고 삶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두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있었으

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였다. 겸손하게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참여자 모두는 우주 만물에 대한 감사함과 마음의 풍

요로움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새 

삶을 살고 있는 축복 받은 사람들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보완․대체식이요법으로 간암을 치유하였다고 믿는 간암 

환자의 치유과정 경험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8 가

지 본질적 주제가 나타났다. 1) 치료과정에서 갈등함 2) 

가림 없이 매달림 3) 무공해 자연식 선호함 4) 정성 드

리며 기다림 5) 식이 효과 실감함 6) “나”만의 조절 법을 

찾음 7) 믿음이 심화됨 8) 건강한 새 삶을 추구함. 사람

마다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모두 상이하므로 적합한 식

이요법도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며 한 두 가지 모

델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마다 

식이 방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 공

통적인 기본 골격은 유추할 수 있었다. 그것은 동물성 

식품은 되도록 피하며, 여러 가지 채소를 이용한 녹즙을 

매일 마시며, 콩 즙 또는 두유를 마시며, 잡곡밥이나 여

러 가지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 등이었다. 

그 외에 사람마다 몇 가지 특수한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상의 결론에 의거하여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제

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식이요법을 간동맥 색전술 등과 같은 병원치료와 병

행하여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는 보완․대체요법 특히 식이요법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간호중

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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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Healing Experience of Liver 

Cancer Patients b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Diet Therapy

Ro, Seung-Ok*

Purpos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liver cancer patient's diet and to 

provide guideline materials for proper nursing 

intervention. Method: The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 of van Manen was 

applied for the in-depth interview of liver cancer 

patients and the cultural background studies 

including linguistic, literary and art works to 

enhance the insight and understanding, from 

which the meaning of the cognition and lesson 

of the experiences were extracted.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five male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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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5-15 years ago and had been treated 

with 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without chemotherapy. The repeated interview 

and close observation were carried out for nine 

months starting from January 2001 in Seoul, 

Korea. Result: Eight essential themes were 

emerged ; (1) confliction(frustration) with 

hospital treatment (2) trial of every possible 

remedies (3) liking unpolluted natural foods(4) 

faithful tolerance (5) experiencing diet 

effectiveness (6) discovering personal control 

methods (7) deepen their faith in God (8) 

searching for healthy new life. Conclusion: 

The alternative diet therapy influenced their life 

beyond the physical overcoming of cancer toward 

psychological and spiritual healing. The study 

evidenced the necessity for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diet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cancer in 

hospital practices.

Key words : Liver cancer, 

               Cancer healing Experience, 

               Dietary therapy,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